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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 (배포) 2017. 12. 18.(월)

즉시 사용

담당 국무조정실 총무과
과장 이희은, 팀장 송영진

(044-200-2772, 2790)

「총리실마저‘갑질’」 보도 관련 (한겨레신문, ’17.12.19 가판)

1. 주요 보도내용

❖ 국무조정실이 정보시스템 유지·보수 업무를 하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

에게 쉴 틈을 안 줘 휴가는 거의 못 씀
.❖ 노동자들의 고유업무로 보기 힘든 인사청문회 준비, 위원회·TF 구성 등

새 시스템 구축업무까지 맡겼음

❖ 정보시스템 운영·유지·보수 업체 입찰제안요청서에 “투입되는 인력의

노조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”고 요구했음

2. 설명내용

□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휴가 등 복리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탁

업체 소관사항으로, 국무조정실은 위탁업체직원의 휴가에 관여하지
않습니다.

ㅇ 다만, 휴가 등으로 부재시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회사차원의

대체 근무를 요청하고 있고,

ㅇ 정보화사업 특성상 주말·야간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,

주말·야간 근무 시에는 평일 대체휴무를 주도록 회사 측에 요청

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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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새 사무환경 구축업무를

맡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나,

ㅇ 동 업무는 PC 보안 및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

제안요청서 상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며, 대규모 조직 신설 시에는

별도로 외부업체와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□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과 관련해 투입되는 인력의 노조활동에 대한

대책을 명시한 것은,

ㅇ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

기술한 것으로, 근로자의 정당한 파업 등에 대하여 업체에게

대체인력 등 제공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.

* 문구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‘18년도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삭제 예정임


